
구라보, 도꾸시마공장 

일본내 최신 염색가공 공장 위상 굳혀 

 

구라보는 오오사까부(府)의 “히라카다(枚方)”시에 있던 히라카다 단섬유직

물 염색가공 공장을 시고꾸(四國)의 도꾸시마(德島)현으로 옮기면서 설비의 

절반을 최신예 시설로 교체함으로서 일본 최신의 단섬유직물 염색가공 공장

을 1995년 12월에 완성하였다. 두꺼운 천의 염색 능력은 월간 230만m로 일

본 내에서는 최대 수준이다. 표백능력도 합산한 총 생산능력은 250만m/월 정

도가 된다. 일본의 경제가 거품이 커지면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저렴한 중국제품 수입이 급증하는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구라보

가 상당규모의 시설투자로 대형 최신 염색가공 공장을 신설하였다는 것은 

일본내 면제품 생산기반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도 볼 수 있

다. 

◎ 조업초기의 고난이 노하우의 축적으로 순풍 만들어 내 

도꾸시마 공장은 1996년 2월부터 부분적으로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9월부

터 완전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히로카다 공장에서 이전함으로서 약 절반이 최신시설로 교체되었지만, 나

머지 절반은 히라카다 공장의 구기들이었고, 염색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인 용수의 질도 히라카다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공장이전으로 인

해 많은 숙련공이 교체되면서 1991∼95년에 입사한 젊은 조업원을 주축으로 

공장 조업을 담당해야만 하였다. 새로운 기계, 손에 익지 않은 시설, 달라진 

용수와 작업환경에 익숙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였다. 

공장장은 1일당 생산 “노르마(norma : 노동기준량)”로서 10만m를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실 생산량은 90∼95% 수준밖에 안되었다. 즉 그만큼 생산이 순

조롭지 못하여 영업사원이나 고객의 만족도가 좋은 상태가 못 되자 영업사

원으로부터의 주문이 줄어들고, 대신에 조금씩 다른 공장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1997년까지 계속되었다. 

공장장은 “이러다가는 이익은커녕 적자만 불어나겠다”하며, 조업도가 향상

되지 않아 고민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의 본사 면·합섬사업부의 양해를 얻어, 

구라보 이외의 외부로부터 염색가공의 주문을 받아 작업량을 확보하기로 하

고, 염색가공의 수탁(受託)을 전담할 경험자를 계약사원으로 채용하였다. 

그 당시 구라보 본사에서는 신사용 옷감 관련 기업이 주요고객이었으므로, 

도꾸시마 공장은 본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부인용 옷감 관련 기업으

로부터의 가공을 수주하였다. 그 당시 부인용 옷감 시장에서는 스트레치 옷

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도꾸시마 공장은 수탁가공을 시작하면서 스트

레치 옷감의 가공뿐 아니라, 각종 옷감의 가공으로 다양한 가공 노하우가 축

적되어 결과적으로 스트레치 옷감 붐이 일어나자, 이 공장은 순풍을 타고 큰 

업적을 올릴 수 있었다. 

도꾸시마 공장은 한때 수탁가공량이 전가공량의 10%를 초과하기도 하였는

데, 본사의 영업부문의 발주량이 증가하면서 수탁가공량은 줄고 있다. 그러

나 도꾸시마 공장은 계속 외부기업으로부터의 수주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구

라보 본사의 영업부문이 요구하는 가공과는 다른 가공을 수주하게 됨으로서 

신상품 개발의 힌트를 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 예방보전으로 품질안정도 향상 

이 공장은 작업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주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품질향상

과도 밀접한 생산효율을 올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생산시설의 약 절반은 



히라카다 공장의 중고 기계이므로 새 기계보다는 품질 고나 기계고장이 더 

많이 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신설기계도 3년 이상 경과하면 철

저한 시설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 역시 품질이나 기계에 관한 문제가 발

생하기 시작할 수 있다. 시설이나 제품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계를 정지시

키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관련기계까지 정지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서 발생하였다. 

공장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일소하기 위하여 트러블이 

발생하면 공장 내의 모든 관련된 공정들을 정지시키고 일제히 수리하도록 

하였다. 어떤 설비에서 부품의 마모로 트러블이 생겼으면, 모든 설비의 이 

부품을 교환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예방보전은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므로, 

히라카다 공장 시절에는 이러한 관리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나니 시일이 지나면서 조업원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만치 효과가 나기 시작하였다. 하루에 1∼2번 시설을 정지시켰던 표백

공정도 기계고장으로 설비를 정지키는 일은 없어졌고, 따라서 품질의 안정도

도 높아졌다. 그리고 본사의 영업부문으로부터의 가공 요청도, 조업을 개시

하고부터 3∼4년만에 많아졌다. 

2000년도는 도꾸시마 공장에서는 영업부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조 소

매업의 큰 고객으로부터 대량주문을 받게 되자, 년간 20일간의 휴일을 반납

하고 조업하여야할 만큼 가장 많이 조업한 해가 되었다. 그 결과 이 공장의 

년간 손익은 흑자가 되었다. 구라보는 당초 2001년부터나 흑자를 낼 수 있으

리라 예상하였는데, 1년 앞질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영

업이 순조로워 흑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영업원이 기뻐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라 

구라보에서는 면·합섬사업부의 모든 영업부장이 2개월에 한번 도꾸시마 

공장에서 생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영업부의 과장이나 과

원도 한번 걸러 교대로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도꾸시마 공장의 

개발원은 의무적으로 회의 때마다 새로 개발된 가공성과를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도꾸시마 공장의 개발원은 6명이며, 이들은 아이찌(愛知)현에 있는 안죠(安

城)공장이나 애히메(愛媛)현에 있는 호죠(北條)공장의 개발프로젝트팀의 핵심

구성원이기도 하다. 이들은 두 프로젝트팀에서 염색가공의 전문가로 일하면

서 도꾸시마 공장의 개발도 추진하여야 한다. 

새로운 개발가공은 시험가공시설에 의한 처리조건 설정과 이들 조건에 따

라 양산기(量産機)에 의한 한필의 가공에 성공하면 10필의 가공을 추진하여 

성공해야만 개발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산회의에 제안한 신가공은 

모두 위와 같은 단계를 통과하여야 한다.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지난 

3년간에 100건의 제안이 있었다. 현재 도꾸시마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신

상품의 절반은 이 공장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가공법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2001년 12월에 도꾸시마 공장의 개발원은 연속기(連續機)로 염색한 면·합

섬 스트레치 직물의 샘플을 생산회의에 제출하였다. 스트레치 직물의 염색은 

액류기(液流機)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속염색기는 잘 사용하지 않

는 방식이다. 그런데 수출 담당 영업원이 내년 3월에 출하할 수만 있으면 상

당량의 수출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몇 필 정도 염색해 본 

결과로서, 본격적으로 양산(量産)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는 것이 사실이다. 만일에 예상할 수 없는 사고로 납기를 지킬 수 없는 사태



가 혹시 발생하면…, 하는 불안을 씻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도꾸시마 공장장은 언제나 “영업원들의 신상품 개발 요청을 절대

로 거절하지 말라. 영업원이 기뻐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

장해 왔다.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하튼 만들어라,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은 만들면서 머리를 짜서 해결하라” “어려운 일에의 도전이 공장

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한다”고 공장장은 생각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수출 담당 영업원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는 일

은 없을 것이니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도꾸시마 공장은 약속대로 다음 해 3월부터 연속 염색한 스트레치 직물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직물은 위사 방향으로 늘어나는 스트레치 직물이었

다. 그 후 경·위 양방향으로 늘어나는 스트레치 직물을 연속 염색하는 기술

도 확립하고 본격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스트레치 직물의 수출량은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100만m에 달하고 있다. 

스트레치 직물의 가공은 지금 도꾸시마 공장을 대표하는 특기로 되어 있

다. 이외에도 이 공장은 기모, 세탁가공, 암모니아·머서화가공 등의 많은 특

기를 갖고 있다. 3, 4년 전에 발표한 미세기모(微細起毛)뿐만 아니라 스트레치 

직물의 기모 기술도 유명하다. 치밀한 가공에서 러프(rough)한 가공까지 가공 

능력이 광범위하며, 현재도 계속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도꾸시마 공장은, 전 종업원의 단결된 노력으로 신상품 개발력이나 코스트

경쟁력에 있어서 일본 가공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럴수

록 가공기술의 차별화와 보다 완벽한 품질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메이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하여 “구라보·스탠다드”를 설정하고 합격품에는 자신 있게 “구

라보·스탠다드 합격품”이라고 명시하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구라보는, 방적, 직포, 가공, 봉제 등 전반에 걸친 종합력을 네트워크로 연

결하고 가급적 코스트를 절약하면서 고객을 기쁘게 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